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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무성서원과 선비문화 원류 최치원

124)안 영 훈 *

◾국문요약

전라북도 정읍은 한국 사상사에서 주목을 요하는 지역이다. 또한 정

읍은 문학사에서 ‘최초’를 기록한 작품이 많은 지역이다. 백제 노래 

<정읍사>가 그렇고 조선시대 사대부 가사 <상춘곡>이 그렇다. 그리고 

이 지역 태수를 지낸 최치원(857~?)의 선정과 풍류의 전통이 전해오

는 고장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정읍의 무성서원의 성립과정과 선

비문화에 있어서 최치원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최치원이 임기를 마

치고 떠날 때 고을 사람들이 선정에 보답하는 의미로 태산사라는 생사

당을 건립하였고 그것이 근원이 되어 후대에 무성서원으로까지 이어졌

다. 최치원은 자신의 포부와 역량을 정읍에서 실현하였다. 특히 조선중

기 무성서원의 건립과 사액 과정에 최치원의 역할은 결정적이었기에 

최치원은 이 지역의 상징적 인물로 되살아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무

성서원을 중심으로 영정의 이안(移安) 작업을 통해서 최치원의 형상도 

보다 유학자, 유학적 선비의 모습으로 좌정해나가는 것도 볼 수가 있

다. 최치원이 남긴 시문을 통해서도 유학적 선비(지식인)로서 자각을 

읽을 수 있다. 그의 시세계가 다양하지만 특히 유학자 지식인으로서 

현실에서 오는 시름과 고뇌, 비판적인 내면의식 등을 표출한 작품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치원은 남다른 포부와 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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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력으로 당대의 우뚝한 문사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는 

하였으나, 그 자신 주변국의 한 시인으로서의 지역적, 정신적 소외감을 

극복하지 못했다. 따라서 세계인식 면에서의 치열성은 자연히 내면화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의 작품으로 하여금 강한 

서정성을 가지게 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치원의 

문집에는 당대의 말기적 현상에서 초래된 다양한 형태의 병리적 현상

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는 가난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가 하면, 

왜곡된 생산관계 속에서 결국 희생되고 마는 가련한 백성들의 삶의 실

상을 형상화함으로써 당대의 잘못된 사회의 단면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것은 지식인으로서의 고뇌로 읽을 수 있다. 선비의 사전적 정

의가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 특히 유교이념을 구

현하는 인격체 또는 신분계층을 가리키는 유교용어’이고, 오늘날 의미

로는 ‘신분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의 모범이요, 시대사회의 양심으로서 

인간의 도덕성을 개인 내면에서나 사회질서 속에서 확립하는 원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할 때, 최치원의 문학에서 고뇌하는 모습은 곧 선

비(지식인)의 고뇌이고 ‘선비(士)’로서의 책무를 자각하였기에 나오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최치원은 가장 이른 시기의 선

비(지식인)의 원류라고 보아도 크게 잘못이 없을 것이다.

주제어: 정읍, 무성서원, 선비문화, 원류, 최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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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무성서원 건립 근원으로서의 최치원

Ⅲ. 최치원의 시문을 통해 본 선비(지식인) 의식

Ⅳ. 결론

Ⅰ. 서론

전라북도 정읍은 한국 사상사에서 주목을 요하는 지역이다. 한 지

역의 역사를 통시적 사상사로 엮을 수 있는 지역도 정읍 외에는 드물

다. 부족국가시대의 무교(巫敎)사상– 남북국시대 최치원의 풍류도사상

– 고려시대 경한화상의 무심선(無心禪)사상– 조선초기 정극인의 유가

적 풍류사상– 조선중기 이항의 본격적 유교사상– 조선후기 동학사상

의 재창조– 조선말기/근대초기의 증산사상 등.1) 이 땅의 자생적, 외래

적 온갖 사상들이 한 곳에 어우러져서 잔치 마당을 벌이는 곳, 그 이

름처럼 끝없는 사유의 ‘샘골’, 또 ‘우주의 배꼽’이라는 칭호도2) 잘 어

울린다. 그래서 사상적 탐구 공간이 무한하다.

또한 정읍은 문학사의 ‘첫 동네 이름’이다. 잘 알다시피 일반 대중

들에게 정읍은 <정읍사>로 먼저 익숙하다. <정읍사>는 노랫말이 남아 

있는 유일한 백제 노래이자, 지역명을 작품명으로 삼고 가사가 전하는 

최초의 작품이다.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애절한 사연이 

곁들여져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데, 특유의 가락과 여성 화자의 노래 

1) 김익두 외, 정읍사상사 (서울: 민속원, 2017), 서문.

2) 정읍에 대한 이러한 명명들은 위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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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뒤에도 이어지는 호남문학의 특징으로 꼽힌다.3) 현대에도, 정

읍 산외면 상두리 태생으로 88올림픽이 막을 내리던 날 홀로 ‘저 광

활한 우주 속으로 사라진’(<終詩>) 시인 박정만(1946~1988)의 노랫

가락에도 이어진다.

네 반달 같은 눈썹 가에

가승(歌僧) 하나가 참(斬)하듯 늘어붙어서

옛 노래 한 가락 오늘에 이르노니

뉘라서 그 목울대의 떨림을 알까.

(<정읍별사ㆍⅠ-아내에게> 첫 연)4)

또 첫 손에 꼽히는 정읍의 문학사적 사건은 사대부 가사의 출발지

라는 점이다. 불우헌 정극인(1401~1481)의 <상춘곡>은 고려말 승려

의 손에서 시작된 가사가 사대부의 문학 갈래로 옮겨 새롭게 탄생한 

첫 작품이다. 사대부가 자연에 묻혀 산수를 즐기며 강호한정(江湖閑

情)을 노래한 강호가사의 도화선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둘째 구절 ‘옛 

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에서 신라시대 태산군이었던 이 지역 

태수를 지낸 최치원(857~?)의 풍류에 비겨 선비 풍류의 대를 이었다

는 지적이 있다.5) 최치원이 태수로 재임시에 유상대에서 유상곡수(流

觴曲水)를 즐기며 풍류를 즐긴 일화가 전하기에 그것과 연결지은 설

명인데6) 여기서 풍류는 정감적, 예술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한편

으로 최치원의 풍류라고 하면 우리 고유사상을 ‘포함삼교(包含三敎) 

접화군생(接化群生)’ 여덟 자로 함축한 ‘풍류(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풍류도에 대한 해석은 십인십색이고 상상력과 추리력, 신비성이 

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 (파주: 지식산업사, 2005), pp.142-143.

4) 박정만, 박정만 시전집 (서울: 외길, 1990), p.214.

5) 유종국, ｢정읍의 고전문학 작품 연구｣, 국립전주박물관ㆍ정읍시, 전북의 역사문물전
Ⅵ 정읍 (고양: 통천문화사, 2006), pp.202-205 참조. 

6)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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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되어 백화난만에 이르고 있다.7)

풍류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필자는 이 여덟 자를 어떠

한 사상의 내용보다는 사유의 방식으로 보기를 제안한 바 있다.8) 즉 

이질적인 사상을 차별 없이 수용하는 태도 내지는 방식으로, 다양한 

사물 현상(군생)을 포용하여 결합, 융합하여 새롭게 생성(접화)하는 방

식으로 보고자 하였다. 풍류도는 포용과 창조의 사유 방식으로, 바람

결 물결같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르는 것, 작은 물이 모여서 더 큰 

물을 이루어 흘러가듯이 생성되어가는 문화의 속성과 같은 것이다. 이

러한 가설은 이 글의 주제인 정읍과 최치원의 만남에 대한 유용한 설

명틀이 될 수 있다. 정읍이라는 공간의 사상사가 보여주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는 새로운 사유와 문학의 잉태를 가능하게 하는 모성과 

같은 지점이 있다. 그래서 최치원이 사유한 여덟 자의 언명이 이 공간

을 만나 ‘치인(治人)’으로 실현되었고 그 결과 이 지역의 상징적 인물

로 좌정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 과정에 무성서원의 성립이 자

리 잡고 있다.

정읍과는 특별한 연고가 없고, 서원이나 사상, 선비문화에 대한 식

견이 얕은 필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기획 주제임을 알면서도, 최치원에 

대한 평소 관심 때문에 정읍의 무성서원의 성립과정과 선비문화에 있

어서 최치원의 연관성을 다소 살펴보게 되었다.9) 이 성긴 논의가 향

후 정읍의 문화와 최치원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7) 최영성, ｢풍류정신으로 읽는 전라권의 문화전통: 전주와 정읍을 중심으로｣, 정읍사
상사 (서울: 민속원, 2017), pp.18-19 참조.

8) 안영훈, ｢최치원의 ‘풍류’와 동아시아 문화교류｣, 동아시아고대학회 제74회 국제학
술대회 발표집: 동아시아의 역사 문화 교류 (중국 양주대학, 2019) 참조.

9) 최치원에 대한 연구 성과는 방대하여 일일이 거론하기 어렵다. 종합적인 연구사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고운국제교류사업회, 최치원 연구총서1: 고운 최치원의 종합적 조명 (서울: 문사
철, 2009); 고운국제교류사업회, 최치원 연구총서2: 고운 최치원의 철학ㆍ종교 사
상 (서울: 문사철, 2010); 고운국제교류사업회, 최치원 연구총서3: 고운 최치원의 
역사관 (서울: 문사철, 2010); 고운국제교류사업회, 최치원 연구총서4: 고운 최치
원의 시문학 (서울: 문사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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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성서원 건립 근원으로서의 최치원

무성서원은 최치원, 신잠, 정극인 등을 배향한 곳이다. 처음에는 사

당과 가숙의 형태였지만 1615년에 태산서원으로 합쳐졌고, 1696년에 

사액서원이 되었다. 이후 1868년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남은 47

개 서원 중 하나로 전라도의 대표적 서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영향

으로 을사보호 조약 이후 최익현과 임병찬 등이 1906년에 의병을 일

으킬 때 중심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무성서원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968년에 사적, 2019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10)

무성서원의 건립 과정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615년 태인현 선비들은 700여 년 전에 태산군 태수로 부임하여 이 

고을을 다스렸다고 전해지는 최치원과, 70여 년 전에 태인현감으로 6

년간 재임하면서 선정을 베푼 신잠을 함께 모시는 태산서원을 건립하

였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1630년에는 태인 고을의 향현인 정극인, 

송세림, 정언충, 김약묵을 추배하였다. 추배된 인물들은 타계한 지 각

각 149년, 111년, 73년, 72년이 지난 영광정씨, 여산송씨, 경주정씨, 

도강김씨로, 생몰시기와 성씨는 다르지만 서로 가까운 친인척이었다. 

멀리는 이미 5세대가 지났고 가까이는 2세대가 지난 인물들을 같은 

해에 함께 추배하였으며, 이로부터 45년이 지난 1675년에는 마지막

으로 도강김씨 김관의 추배가 이루어졌다. 김약묵과 김관은 정극인의 

사위인 김윤손의 후손이다. 17세기 말에 이르면 태산서원에서는 전라

도 내 유림들과 함께 청액소를 올려 1696년(숙종22)에 ‘무성(武城)’이

라는 사액을 받았다. 무성은 신라 때의 이 지역 고을 명칭이지만, 공

자가 정치의 본령을 밝힌 일화로 널리 알려져 있는 ‘현가지성(弦歌之

10) 박정민, ｢1900년대 초 태인 고현내의 경관: 칠광도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89 
(2020),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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聲)’과 ‘우도할계(牛刀割鷄)’의 연원이 되는 공자의 제자 자유가 다스

렸다는 고을 이름 무성에서 그 명분을 찾을 수 있다. 사액을 받은 무

성서원에는 복호 3결과 보노 30명이 지급되었으며, 원생의 정원은 최

치원을 모신 문묘 종향 유현서원이었으므로 사액서원보다 더 많은 30

명으로 정해졌다. 사액서원이 된 무성서원은 이제 종전과 격이 달라졌

다. 더 이상 태인 고을만의 서원이 아니었다. 태산서원 건립 당시 제

향된 최치원 신잠과는 달리 후에 추배된 인물들은 모두 태인의 향현

들이다. 이들은 고현동의 향학당을 중심으로 상호간에 학연을 형성하

고 있었으며, 혈연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된 태인의 사족들이다. 그런데 

태산서원에 추배되면서 우리나라 유현으로는 최초로 문묘에 배향된 

상징적인 인물인 최치원과 함께 제향되었으며, 태산서원이 무성서원으

로 사액되면서 전국적인 공인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태산서원의 건립

과 향현의 추배, 무성서원으로의 사액 과정을 통해 그 후손들은 명성

을 획득할 수 있었다.11)

무성서원 건립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조하면, 최치원이 태산군수를 

지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한 경우도 있고,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

는 의견도 있다. 이것은 고대 문헌 기록의 미비에서 발생한 것인데, 

당대 기록으로 재임 사실이나 재임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

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후대의 기억과 전승이라고 본다. 김종직, 김

수항 등 조선시대 문인들이 남긴 시에서 이 지역과 최치원을 연결하

여 언급한 사례가 많은 점으로 미루어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서원의 

사액을 위해 청액소를 올리고 윤허하는 과정에서 조정의 부정적인 견

해도 있었지만 결국은 최치원으로 인해서 사액이 결정된다.12) 

최치원이 태산군수로 부임한 것은 어지러운 정국 때문에 중앙에서 

포부를 펼치기 어려워서 외직을 자임한 것이라고 하였다. 태산군 외에

11) 임선빈, ｢17세기 무성서원(武城書院)의 건립과 운영: 제향인물과 사액과정을 중심
으로｣, 국학연구 35 (2018), pp.288-289 참조.

12) 같은 글, pp.260-2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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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성군(충남 서산), 천령군(경남 함양) 태수를 역임했는데 가는 곳

마다 선정을 베풀었다고 하였다. 천령군에서 수해를 방지하는 상림을 

축조한 것은 지금도 남아 있는 치적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태산군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고

을 사람들이 선정에 보답하는 의미로 태산사라는 생사당을 건립하였

고 그것이 근원이 되어 후대에 무성서원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기록이 자세하지는 않지만 두 고을에서의 치적을 조선후기 실학의 두 

경향과 비기면 천령군의 상림은 ‘이용후생(利用厚生)’에 해당하고, 태

산군의 생사당은 ‘경세치용(經世致用)’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여하

튼 최치원으로서는 자신의 포부와 역량을 세상에 실현한 셈이 된다. 

특히 조선중기 무성서원의 건립과 사액 과정에서 최치원의 역할은 결

정적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사회 사대부들의 자신들의 지위 향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최치원을 해당 지역의 상징적 인물

로 소환하면서 최치원 역시 희미해져가던 역사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

날 수가 있었다. 무성서원은 이후 정읍은 물론 호남을 대표하는 서원

으로 자리매김하였고 201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오늘에 이

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발간된 국역 무성서원지(1884)에서 최치원

에 대한 기사만 발췌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3) 아래 세 편의 글은 모

두 현감들의 서발문으로 해당 지역에 최치원이 부임한 사실과 유풍을 

적시하고 있다.

1) 현감 서이원의 <무성서원지 서문>

…우리 현의 최치원 선생이 살아 있을 때 아끼던 유물이 남

아 있다. 선생이 진식(식봉)을 하던 장소이다. 천년이 흘렀는데 

높은 산을 우러러보듯 현인을 본받아야 한다.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공자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을 생각하고 그분을 존경하

고 사모했다. …고인이 평소에 아끼던 유물을 남기고 가셨으니 

13) 최재성, 무성서원지, 정판성 옮김 (서울: 가람문화사, 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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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의 위패를 일정한 곳에 잘 갖다 섬겼는데 모신 자리가 선

생이 다스렸던 땅이 되니 어찌 우연이 아니겠는가? 

2) 현감 기양연의 <서원지 발문>

…최치원 선생이 일찍이 이 현의 현감이었은즉 옛날 이 행정

구역의 이름이다. 유풍과 좋은 풍속이 남아 있다. 선생의 존령

을 어찌 간절하게 생각함과 그리움이 없겠는가? 아 선정을 베

푼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으니…멀고 가까운 유생이 이

곳에서 예를 다하여 제사를 지낸다.

3) 현감 신기조의 <서원지 발문>

…최치원께서 옛날 관리로서 은근히 지낼 때 유택이 신비하

게 존재하고 술 마시며 시가를 읊고 속박 없이 마음 내키는 대

로 생활하던 땅이다. 그리하여 사우로부터 시작하여 서원이 되

었다.

서발문 뒤로 계원필경집을 중간하면서 쓴 홍석주와 서유구의 서

문이 실려 있다. 이 중 서유구의 서문에서 최치원의 출생지를 옥구(湖

南之沃溝人)로 적고 있어 출생지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필자는 연전

에 이와 관련하여 문헌을 두루 검토하였으나 자료 불충분으로 확정을 

하지 못하였다.14) 서유구는 1833년 4월 전라도 관찰사로 재임기간 4

월 10일부터 1834년 12월 30일까지 약 1년 9개월간의 완영일록을 

남기고 있는데 여기서도 단서를 찾지 못하였다. 출생지에 대한 논란을 

연구자 간의 혼란을 가중하여 특히 중국의 학계에 더욱 혼선을 초래

하였다. 경주 중소 귀족 출생, 호남 옥구(신라 지명으로 지금의 경주 

경내) 사람, 신라 옥구 지방 열두살 소년 등.15)

그다음으로 유상대 비문이 실려 있고 태산사 사적이 있다. 1696년 사

액 이후의 기록이다. 최치원의 풍류가 여전히 전해짐을 말해주고 있다.

14) 안영훈, ｢최치원 군산 출생설로 본 기억과 전승의 문제｣, 동아시아고대학회 제53
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전북지역의 역사ㆍ문화와 문학 (군산대, 2014) 참조.

15) 하진화 외, 중국의 최치원 연구, 조성환 옮김, (서울: 심산,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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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산사사적>

… 문창후 최 선생이 사랑을 베풀던 자취가 남아 있는 읍인

데, 가야시산이 있고 여기에 월연대와 유상대가 있다. 선생이 

흐르는 물에 잔을 띄워 술을 마시던 자취가 남아있는 곳이다. 

거문고 가락에 맞춰 시가를 읊던 옛 풍속이 수백 년 동안 없어

지지 않고 있다. 고을 사람들이 월연대 아래에 사당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

다음으로 청액소가 이어지는데 관련 대목만 옮겨 온다.

5) <청액소>

…신라 때 문창후 최치원은 유학자로서 유교의 경서에 밝고 

글을 잘 짓는 사람으로서 혼란한 시대를 만나 태산군 즉 오늘날 

태인현의 태수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문헌이 비록 부족하여 증

빙할 수는 없으니 그가 남긴 풍습의 여운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

아 고을 사람 모두가 사당을 세워 제사로써 보답하였습니다. …

6) <청액사적> 

…최치원은 우리나라에서 유학에 탁월해 이미 문묘에 제사를 

지내고 있고…

두 편의 청액의 글에서 장황한 사정을 쓰고 있으나 윤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상기 발췌문의 내용, 즉 최치원의 유학자로서의 위

상 강조였다. 치적에 대한 문헌이 부족한데도 최치원이 문묘에 이미 

배향되었다는 사실과 그의 유풍을 지역민이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있

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사액을 받고 난 이후의 글에서는 최치원에 대한 특기할 사항은 기

술되지 않았고, 지리산 쌍계사의 최치원 영정을 봉안해오는 일과 관련

하여 여러 편의 기록이 실려 있다. <문창후최선생영정봉안사적>에 따

르면 정조 7년(1783)에 주변 고을에 두루 통문을 돌려 알린 내용은, 

최치원의 덕화가 태산에서부터 두루 미치고 있으니 협조를 바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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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문묘에 있어야 할 초상화가 사찰에 있어 유학자의 부끄럼이 

되어 영호남 유생들이 협력하여 쌍계사로부터 봉안해왔고 가장 적임

지가 최치원 생전의 임지 무성서원이라는 것이다. 그다음은 봉안의 실

무 절차를 적은 일기 등이다. 이후 서원 사우를 단청하고 중수한 기록 

등이 이어지는데 영정의 이안(移安) 때부터 계속 영호남 유생의 협력

이 강조되고 있다. 불교 사찰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세력 및 경비의 문

제로 지역 간의 유생들의 협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최치원이 한 지역의 인물을 넘어 유학자들의 공통의 숭

앙 대상으로 인식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서원지 하권의 첫 마리에는 <격황소서>를 싣고 있다.16) 최치원이 

중국에서 문명을 알린 출세작이기에 실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치

원이 건립했다고 알려진 정자 피향정에 걸린 제가의 시를 모아서 실

었다. 김종직 이하 11명의 시는 모두 이 장소와 최치원의 연관성을 

다루고 있다. 이후 글은 계원필경중간기를 제외하고는 건물의 중수, 

서원의 운영과 관계된 것으로 최치원 관련 중요한 언급은 없다.

이상에서 무성서원의 건립 과정과 서원지의 기록을 통해서 최치원 

관련 사항을 살펴보았다. 서원의 건립과 사액, 일련의 운영은 지역사

회 유생들의 현실적 필요성에서 진행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최치원

은 상징 인물로 지속적으로 소환되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역사회

와 하나로 융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17세기 전후부

터는 최치원의 출생지도 이 지역과 연관된다는 주장과 전승이 자연스

럽게 생겨난 것이다. 어느덧 최치원은 태산(무성, 옥구), 정읍의 인물

이 된 것이다. 그리고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영정의 이안 작업을 통해

서 최치원의 형상도 보다 유학자, 유학적 선비의 모습으로 좌정해나가

는 것도 볼 수가 있다.

16) 이 책에서 번역문은 최치원, 계원필경집2, 이상현 옮김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0)의 것을 옮겨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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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최치원의 시문을 통해 본 선비(지식인) 의식

1. 각고의 노력과 지식인으로의 성장17)

앞서 정읍의 무성서원의 건립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최치

원이 한 지역의 상징적인 인물로, 나아가 우리나라 유학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좌정해나간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그렇게 이루어진 무성서

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자리를 잡고 선비문화의 원류로 최치

원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서원 건립과정에서 상징화된 것 말고는 직

접적인 언명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최치원이 남긴 시세계에서 

유학적 선비, 당대 지식인으로서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치원은 신라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한문한문학의 개조(開祖)로 불

린다. 당나라의 빈공과에 급제한 근 60여 명 신라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존재였다. 당나라 말기 황소(黃巢)의 반란이 일어나자, 고변

(高騈)이 이끄는 관군의 군막 서기로 종군하여 “천하 사람이 모두 그

대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마 땅속의 귀신까지도 가만히 

죽이려고 의논하였을 것이다.”고 논하여, 황소가 저도 모르게 상 아래

로 내려와 무릎 꿇게 했다는 저 유명한 <격황소서(檄黃巢書)>를 지어 

문명을 떨쳤다. 그러나 그는 당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진출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고 귀국하였다. 그 사정을 “해내의 누가 해외 사

람 어여삐 여기겠습니까 / 나루를 물어도 어느 길이 나루로 통하는지

요.”라고 읊은 <진정상태위시(陳情上太尉詩)>나, “천한 땅에 태어난 

것이 스스로 부끄러워 /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참고 견디네.”라고 읊

은 <촉규화(蜀葵花)> 시에 절실하게 드러나 있다.

동문선(東文選)에는 그의 시문이 140여 편이나 수록되어 있는데, 

17) 이하 시세계를 다룬 내용은 최치원, 고운 최치원 시집, 김진영ㆍ안영훈 옮김, 
(서울: 민속원, 1997), pp.133-1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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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라 문인의 총 수록 작품 가운데 압도적인 숫자이다. 그는 부단

히 노력하여 수많은 시문을 남겼으나, 대부분 유실되고 귀국 후 헌강

왕에게 올린 계원필경(桂苑筆耕) 20권이 오늘날 전하고 있는바, 이

것은 신라인의 개인 시문집으로 현전하는 유일한 것이다. 귀국 후에는 

또 육두품 출신이라는 신분적 제약과 이미 기울어진 신라 말기의 정

세 때문에 포부를 실현해 보고자 한 뜻을 잃고 외직을 전전하다 은거

하게 된다. 그는 사륙문의 전범을 이룩하고 근체시의 전통을 이 땅에 

정착시켰으며, 당나라 유학과 부단한 저술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모

두 중국과 대등한 수준의 한국한문학을 산출해 놓은 점에서 ‘동국문종

(東國文宗)’으로 추앙되기에 합당한 인물이었다.

그가 이러한 업적을 이룩하고 높은 명성을 얻은 데에는 뛰어난 재

능에다가 남다른 각오와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그는 공부할 때 머리

털을 천장에 잡아매고 자신의 허벅지를 송곳으로 찔러가면서, 이른바 

현자(懸刺)를 일삼으면서 정진하였던 것이다. 열두 살에 당나라로 유

학을 떠날 때 아버지가 이르기를, “10년 동안 공부하여 진사에 급제

하지 못하면 나의 아들이라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가르침을 마

음 깊이 새겨서 불철주야 공부함으로써 마침내 6년 만인 18세에 당당

히 빈공과에 급제하였다. 그 실상은 헌강왕에게 올린 <계원필경 서

문>에서 잘 드러나 있다.

신(臣)이 열두 살에 집을 떠나 서쪽으로 가려고 배를 탈 때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훈계하기를, ‘10년 동안 공부하여 진사에 급

제하지 못하면 나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라. 나도 또한 아들을 

두었다고 하지 않겠다. 가거든 부지런히 공부하며 힘을 다하거

라’ 하였습니다. 신은 그 엄격하신 훈계를 마음에 새겨 조금도 

잊지 않았습니다. 상투를 대들보에 걸어매고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부응하

기 위하여 참으로 남들이 백의 노력을 할 때 신은 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유학 간 지 6년 만에 신의 이름이 

방(牓)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느꼈던 심정을 읊고 사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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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탁하여 편을 이룬 것들이 부(賦)이고 시이니 거의 상자에 넘

칠 만큼 되었습니다. …회남 절도사의 종사관이 되어 고시중(高

侍中)의 붓과 벼루를 도맡게 되자 군서(軍書)들이 몰려들었습니

다. 그 서류들을 힘껏 담당하며 4년간 마음 써서 1만여 수를 지

었습니다. 그러나 하찮은 글들을 가려내다 보니 열 가운데 한 

둘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래를 파헤쳐 금을 발견하

는 것에 비교하고, 헐어진 기와 조각으로 벽에다 긋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겨 드디어 ‘계원집’ 20권을 이루었습니다. 신이 마침 

난리를 만나 군막에 머물며 먹고 살았는지라, 이에 ‘필경(筆耕)’

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

위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치원은 당나라에 들어가 과거 급제

하고 벼슬을 하는 동안 주로 그의 뛰어난 문필로써 능력을 인정받고 

생계를 삼았으며, 마침내 문사로서의 명성을 중원에 드날리는 지식인

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2.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비판적 내면의식

그가 지은 시는, <계원필경 서문>에서 당나라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급제하기까지의 작품이 상자에 가득했다고 했고, 급제 이후 유랑하던 

시기, 또 고변의 종사관으로 지내던 시기를 비롯한 재당(在唐) 시기의 

작품이 수백 수로 추산되고, 신라에 귀국해서도 상당수의 작품을 남겼

을 터이나 거의 인멸되고 현재 전하는 것은 계원필경에 수록된 60

수를 포함하여 120여 편이 있을 따름이다. 그렇지만 이만한 현존 작

품만으로도 신라 한문학의 유산으로서는 양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요, 

질적으로도 발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시세계에는 자연 경물

을 읊은 것, 교유 관계를 읊은 것, 풍속을 읊은 것 등도 있으나, 특히 

지식인으로서의 시름과 번뇌, 비판적인 내면의식을 표출한 것이 많고, 

또 그 가운데에 빼어난 작품이 많다.

이제 주요한 작품을 들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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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蜀葵花                접시꽃

寂寞荒田側      거친 밭 언덕 쓸쓸한 곳에

繁花壓柔枝      탐스러운 꽃송이 가지 눌렀네.

香經梅雨歇      매화 비 그쳐 향기 날리고

影帶麥風欹      보리 바람에 그림자 흔들리네.

車馬誰見賞      수레 탄 사람 누가 보아 주리

蜂蝶徒相窺      벌 나비만 부질없이 찾아드네.

自慚生地賤      천한 땅에 태어난 것 스스로 부끄러워

堪恨人棄遺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참고 견디네.

접시꽃은 제 자태를 한껏 발휘하지만 태어난 땅이 거친 밭 곁이므

로 귀인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벌 나비들만이 찾을 뿐이다. 이 같은 

표현은 최치원 자신이 학문이나 문학으로 스스로 자부하지만 태어난 

곳이 해외 변방이기에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당나라에서의 상심과 자

기 모멸감을 담고 있다. 즉 시인은 탐스러운 꽃을 피우고도 외면당하

는 접시꽃에서 자신의 자화상을 발견하는 것이다.

    途中作                 길을 가다가

東飄西轉路岐塵     동서로 떠돌며 먼지 나는 길에서

獨策羸驂幾苦辛     홀로 여윈 말 타고 얼마나 고생했던가.

不是不如歸去好     돌아감이 좋은 줄 모르는 바 아니지만

只緣歸去又家貧     다만 돌아가도 집이 또한 가난하다네.

이 작품은 길을 가면서도 일정한 방향과 목적지가 없어 동서로 떠

도는 나그네의 고통과 외로움이 드러나 있다. 그렇다고 귀향해본들 포

부를 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인식에서, 그야말로 외로운 구름 같은 

신세의 자탄이 진하게 배어 있다.

 郵亭夜雨          여관엔 밤비 내리고

旅館窮秋雨     여관엔 늦가을 비 내리고

寒窓靜夜燈     고요한 밤 찬 창가에 등불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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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憐愁裏坐     애달파라, 시름 속에 앉았노라니

眞箇定中僧     정녕 참선하는 중이 따로 없어라.

위의 시에서도 나그네로서의 객고가 제시되고 있다. 그것도 가을비 

부슬부슬 내려 더욱 고독과 수심에 잠겨 등불 돋우고 잠 못 이루는 

모습이 그려진다. 참선하는 중처럼 앉아 있으나 내심으로는 번뇌의 불

길을 끌 수가 없다. 그가 뜻한바 벼슬길이 여의치 못해서일까. 좀처럼 

출세의 꿈을 실현할 수 없는 당나라에서 주변인으로서의 곤궁한 나날

이 여실히 그려져 있다.

 秋夜雨中           가을밤 비 소리에

秋風惟苦吟      가을바람에는 괴로운 시뿐이던가

擧世少知音      세상에는 지음(知音)이 드물구나.

窓外三更雨      창밖에는 한밤중 비 내리는데

燈前萬里心      등불 앞에 내 마음 아득하여라.

이 시는 흔히 최치원의 대표작으로 거론되는 작품이다. 여기에서도 

시인은 자기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벗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수심에 

잠기고 있다. 삼경이 지나도록 잠 못 이루며 가을바람 가을비에 고독

을 반추하는 모습에서 뛰어난 문학과 경륜을 지니고도 제대로 발탁되

어 쓰이지 못한 울울한 심사가 만리를 오감을 보게 된다.

春日邀知友不至     봄날 벗을 청하였으나 오지 않아서

每憶長安舊苦辛     늘 장안에서 고생하던 일 생각하면

那堪虛擲故園春     어찌 고향의 봄을 헛되이 보내랴.

今朝又負遊山約     오늘 아침 산놀이 약속 또 저버리니

悔識塵中名利人     세속의 명리인 알게 된 것 후회스럽네.

일찍이 유학하여 과거 급제하고 벼슬하면서 보냈던, 당의 수도 장

안에서의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생각할 때, 고국에 돌아와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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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흥취는 그냥 지나쳐 버려두기 어렵다. 친구를 불러서 함께 봄 동

산에서 놀자고 약속했는데 벗이 와 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최치원은 

그 친구가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좇기에만 바쁜 명리인(名利人)인 줄 

모르고 사귀게 되었다면서 약속을 저버린 친구를 탓하고 있다. 그러나 

최치원 자신도 이전에는 당나라에서나 신라에 돌아와서나 세상의 명

리를 추구했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상심했던 사실에서 볼 때, 위

의 시는 단지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는 친구에게 부친 시일 뿐만 아

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부친 글이기도 하였다. “세속의 명리인 알게 

된 것 후회스럽네”라는 결구가 바로 틀려버린 세상에서 입신양명한다

는 일의 부질없음을 깊이 인식한 자의 목소리임을 알 수 있다.

    入山詩               산속에 들어가며

僧乎莫道靑山好     중아, 청산이 좋다 말하지 말라

山好何事更出山     산이 좋으면 무엇 하러 나오느냐.

試看他日吾踪跡     두고 보라, 훗날 나의 자취를

一入靑山更不還     한번 청산에 들면 다시는 나오지 않으리.

산속의 스님에게 준 위의 시에서 최치원은 분명하게 입산의 뜻을 

밝히고 있다. 그것도 한번 산속에 들어가면 다시는 인간 속세로는 나

오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스님들은 산중에

서 수도하면서도 때로 산문(山門)을 나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오가

지만 자신은 한번 산에 들어가면 세상과의 인연은 다 끊어버리고 다

시는 나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에서 예사롭지가 않다.

사실 최치원은 신라 진성여왕 때에 아찬이라는 벼슬길에 올랐지만, 

이미 신라의 국운은 기울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었으므로 

그의 포부를 실현할 방도가 없었다. 각간 위홍을 비롯한 세력자들이 

황음한 여왕과 더불어 정사를 문란하게 이끄니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원망 소리가 높았고, 바른 신하들의 충성스런 진언은 받아들여지지 않

았다. 이에 벼슬을 버리고 가야산에 들어가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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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그는 입산하며 이 시를 남겼는데, 과연 뒷날 최치원의 자

취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이바지하고자 했던 신라 사회에 대한 상

심과 환멸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하게 한다.

題伽倻山讀書堂             가야산 독서당

狂奔疊石吼重巒   돌 사이 세찬 물에 온 산이 부르짖어

人語難分咫尺間   곁의 사람 말소리도 알아듣기 어려워라.

常恐是非聲到耳   옳다 그르다 시비 소리 귀에 들까 늘 두려워

故敎流水盡籠山   일부러 흐르는 물로 온 산을 에워쌌네.

가야산에 들어가 숨어 살았던 최치원은 세상과 결별한 자로서의 격

절감과 그래도 못내 걱정스러운 나라의 운명에 대한 생각을 떨쳐 버

리기 어려웠다. 지척 간에도 사람 말소리조차 알아듣기 어렵게 울부짖

는 계곡 물소리로 하여금 세상의 시비 소리 귀에 들어옴을 막게 하였

다는 표현은 세상에 대한 근심을 완전히 떨쳐 버린 초탈한 심사를 보

여 주기보다 오히려 세상 근심을 끊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드러내

고 있다. 그가 가야산 홍류동의 독서당에서 사색에 잠겨 일생을 돌아

보는 마음은 그야말로 처연하였을 터이다. 열두 살 어린 나이에 당나

라로 유학하여 불철주야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황소의 반란군을 

토벌하는 격문인 <격황소서>를 짓고 일약 문명을 드날렸지만 변방의 

외국인 출신이었던 데다가 당나라도 말기의 어지러움에 처하여 더 이

상 크게 진출할 수가 없었다. 금의환향의 모습으로 귀국하여 조국 신

라에서 벼슬길에 올랐지만, 치국의 이상을 실현해 볼 수 있는 지위에

는 오를 수도 없었고 실권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지방관으로 맴돌 뿐

이었다. 당나라에서나 신라에서나 최치원은 정치의 중심부에는 다가설 

수 없었기에 그의 큰 포부는 한갓 꿈으로만 남아 있어야 했던 것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심사였겠는가.

더구나 신라 사회의 말기적 징후가 여러가지로 눈앞에 전개되는 상

황에서, 그의 고심과 번뇌는 그냥 속세에서 안주할 수 없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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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가야산 깊은 산중에 자취를 감추고 은거하게 하였던 점을 위

의 시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작품들에서는 주로 최치원의 번민과 좌절, 실의와 은둔의 

심경이 그려져 있다. 그는 일찍이 당나라에 유학하여 급제하고 문명을 

떨쳤으니 크게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반면 그의 내면세계는 항

상 나그네로서의 외로움과 상심이 넘실거렸다. 당나라에서나 금의환향

한 신라에서나 그의 이상은 실현될 수 없었기에 자연히 울울한 수심

을 담아낸 작품들이 다수 산출되었고, 또 그것들이 우리의 심금을 절

실하게 울리는 것이다.

한편 최치원은 세태와 사회를 비판 풍자한 작품을 여럿 남기기도 

하였다.

  江南女               강남의 여자

江南蕩風俗     강남 풍속이 참으로 방탕한데

養女嬌且憐     기르는 딸이 교태있고 어여뻤네.

性冶恥針線     성질은 바느질하기 부끄러워하고

粧成調管絃     분단장 마치고는 악기를 고르네.

所學非雅音     배우는 바는 고상한 노래 못되고

多被春心牽     봄마음에 더 많이 이끌리네.

自謂芳華色     스스로 일컫기를 꽃다운 얼굴이요

長占艶陽年     한참 나이 늘 이어진다 하네.

却笑隣舍女     그러면서 도리어 이웃 여자 비웃는다네

終朝弄機杼     하루종일 베만 짠다고.

機杼縱勞身     베짜기에 그 몸을 괴롭히지만

羅衣不到汝     그 비단옷은 네 차지 안된다면서.

위의 시는 저 가난한 백성의 곤고한 삶에도 눈을 돌려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후대의 애민시(愛民詩)의 전통을 형성하는 선구적 작품

이 되었다. 종일 수고하며 베짜는 여인은 생산에 종사하는 가난한 민

중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애써서 짜 놓은 비단은 결코 자기의 소유

가 될 수 없는 처지이다. 자신의 생산물로부터도 소외되고 마는 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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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백성의 삶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점에서, 애민의식이 저변

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웃집 딸의 수고를 비웃는 강남녀의 건

실하지 못한 삶의 행태 역시 불쌍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최치원은 두 

여인의 삶을 대비시켜 놓음으로써 잘못된 사회의 단면을 부각시키며 

우수에 잠기고 있다.

3. 세상과 인생의 자각을 통한 자기갱신의 길

   寓興               세태에 빗대어

願言扃利門      원컨대 이욕의 문을 막아

不使損遺體      부모께 받은 몸 상하게 말라.

爭奈探利者      어찌하여 이끝 좇는 사람들

輕生入海底      목숨 가벼이 바다 밑에 들어가나.

身榮塵易染      몸의 영화는 티끌에 물들기 쉽고

心垢非難洗      마음의 때는 잘못을 씻기 어렵다네.

澹泊與誰論      담박한 맛을 누구와 의논하리

世路嗜甘醴      세상 사람들 단술만 즐긴다네.

사람들이 명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걸고 탐욕을 부리나, 그것이 

바로 몸과 마음을 망치고 타락시키는 원인이다. 그렇다고 담담한 삶의 

가치를 함께 의논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세속의 추세이다.

  題芋江驛亭             우강역 정자에서

沙汀立馬待回舟     강변에 말 세우고 돌아오는 배 기다리니

一帶烟波萬古愁     한 줄기 연기 물결 만고의 시름이네.

直得山平兼水渴     산이 곧 평지되고 이 강물 다 마르면

人間難別始應休     인간 세상에 이별도 비로소 그치련만.

역마 머무는 곳과 강나루는 인간의 애끊는 이별의 현장이다. 세월

이 수없이 흘러도 이별의 슬픔은 그곳에서 되풀이되게 마련이다. 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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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會者定離), 곧 만난 사람은 언젠가 이별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다. 그러나 이 같은 인간 운명의 질곡에서 한번 벗어날 길은 없는 것

일까 하고 골몰할 때 비약적인 상상력이 발동된다. 즉 저 산이 낮아지

고 대신 저 강물이 말라 버리면 강나루에서의 슬픈 이별은 아주 없어

질 터이다. 전구(轉句)와 결구(結句)의 표현이 바로 그 같은 엉뚱한 발

상이다. 이 같은 발상법은 이별시의 절창이라는 고려조 정지상(鄭知

常)의 시 송인(送人)에서도 다음과 같이 읊어 두 작품 간의 상관관계

를 보여준다.

     送人                     벗을 보내며 

雨歇長堤草色多     비 맞은 언덕에 풀빛 더욱 푸른데

送君南浦動悲歌     남포에서 님 보내니 노래도 구슬퍼라.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강물은 어느 때나 마를까

別淚年年添綠波     해마다 이별 눈물이 푸른 물결 더하누나.

물론 정지상의 위의 시에서는 대동강 물이 결코 마를 리가 없고 인

간의 이별의 슬픔도 끝이 날 날이 없으리라는 현실 인식이 덧붙여졌

다. 그러나 두 작품의 시적 상상력은 서로 합치되고 있다.

登潤州慈和寺上房         윤주 자화사 절간에 올라

登臨蹔隔路岐塵     산에 오르니 티끌길 잠시 멀어졌는데

吟想興亡恨益新     흥망을 생각하니 한은 더욱 새로워라.

畵角聲中朝暮浪     뿔피리 소리 속에 아침 저녁 물결이 일고

靑山影裏古今人     청산 그림자 속엔 고금의 인물 어리네.

霜摧玉樹花無主     서리맞은 옥수엔 꽃은 임자도 없고

風暖金陵草自春     바람 따스한 금릉엔 풀만 홀로 봄이네.

賴有謝家餘境在     사가(謝家)의 남은 경지 아직도 있어

長敎詩客爽精神     길이 시인의 정신을 상쾌하게 하네.

윤주(潤州)는 지금 중국의 강소성 진강현이다. 그곳에 있는 절, 자

화사(慈和寺)를 찾아 읊은 작품인데, 속세와는 격절되어 있는 산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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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 올라 세속의 인간사에서 빚어지는 흥망성쇠의 흐름을 되돌아보

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자기성찰이요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에 대한 

자기갱신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사람이 세속에 묻혀서 지낼 때에는 

세속적 부귀공명에 인생의 모든 가치와 의미가 있는 양 착각하여 그

에 골몰하고, 추구하는 바가 뜻같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애통해하고 한

탄과 수심에 잠기게 된다. 초탈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 늪에서 헤쳐 

나올 자가 누가 있겠는가. 또 애당초부터 현실에서 몸을 빼서 정신과 

영혼을 초월적인 세계에 노닐게 한 사람이 과연 있었던가.

그러나 사람이 어떤 절실한 계기를 맞아서 세속적 삶과 일정한 거

리를 유지하고 사태를 직시하게 되면 지나온 삶이, 흥망성쇠에 따른 

희로애락이 기실 덧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 이 시에서도 바

로 그 같은 깨달음의 과정이 나타나 있다. 즉 시인은 속세의 티끌 자

욱한 갈랫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절을 찾아와 산수자연에 처하고 

보니 그가 지금까지 골몰해 왔던 세간의 일들이란 것이 한갓 사소한 

것들이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것은 되돌아봄의 여유에서 얻어진 

새로운 인식인 것이다. 제1, 2구에서 그 같은 관조적 인식이 표출되

고, 제3, 4구와 제5, 6구에서는 대구적 표현을 통하여 이를 구상화하

고 있다. 즉 인위적인 뿔피리 소리와 자연적 물결, 또 시간과 더불어 

영속하는 청산과 그 산자락에 누운 유한한 고금의 인물들이 대조적으

로 그려짐으로써 자연과 인간사 사이의 어긋남을 똑바로 헤아리고 있

다. 유한자가 무한의 경지를, 순간적 인생이 영속적인 자연을 동경하

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임을 간파하고 자각하게 되면, 속세적 가치의 성취에만 모든 소망과 

보람을 걸고 매달려 온 자아의 실상이 얼마나 부질없었던가를 비로소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한시 가운데서도 절구, 율시 같은 근체시에서는 특히 대구의 기법

을 중시하는데, 이 작품에서도 인위와 자연, 단절과 영속, 소리와 색

채 등의 대비가 절묘하게 구사되어 있어 시적 효과를 다면적, 중층적

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다가 시인은 시를 통해서 이를 일찍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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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고 깨달음의 시의 경지를 개척한 사씨(謝氏) 집안 시인들을 떠올

림으로써 문학을 통한 덧없음의 극복과 깨달음의 획득을 확인하게 된

다. 그리하여 마침내 정한에 잠겼던 자세에서 벗어나 삽상한 정신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제7, 8구에서 보여 준다.

조선 초기의 서거정이 펴낸 동인시화(東人詩話)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문창후 최치원은 당나라에 들어가 급제하여 문명을 드날렸다. 

윤주 자화사에 붙인 시 가운데 ‘畵角聲中朝暮浪 靑山影裏古今人’의 시

구는 뒷날 신라 사람이 당나라에 들어가 좋은 시를 사려고 하자 그 

곳 사람이 바로 이 대목을 써 주었다.” 이것은 이 시가 당나라 시인들

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애송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삶의 덧

없음 또는 깨달음은 신라인과 당나라의 국가, 민족적 차이나 옛날과 

지금의 시공간적 격차를 뛰어넘어 문학의 한 항구적 주제의식이 됨을 

이 작품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贈樂官                악관에게

人事盛還衰     사람의 일 성했다가 쇠하나니

浮生實可悲     뜬 인생이 참으로 서럽지 않은가.

誰知天上曲     그 누가 알랴, 천상의 노래를

來向海邊吹     이 바닷가에 내려와 불게 될 줄을.

水殿看花處     물가 궁전에서 꽃 구경하던 곳

風欞對月時     바람드는 창에서 달을 대해 노래 했지.

攀髥今己矣     선왕을 이제 뵈올 수 없으니

與爾淚雙垂     그대와 더불어 두 줄기 눈물 흘리네.

위의 시는 비관적 세계인식의 산물이다. 이 시의 창작 경위는 당성

(唐城)에 나그네로 놀러 갔을 때, 선왕(先王)때의 악관(樂官)이 서쪽으

로 돌아가려 하면서 밤에 두어 곡을 노래하며 선왕을 그리워하고 슬

피 울기에 시를 지어 준 것으로 되어 있다. 인간사의 성쇠가 무상하니 

뜬구름 같은 인생이란 슬프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요,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 속에 항상 슬픔에 젖고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음을 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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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최치원 역시 해외 출신의 한 나그네로서 과거 급제와 벼슬살

이의 영화도 맛보았지만, 그의 떠돌며 방황하는 영혼과 넘치는 감회는 

이 같은 비관적인 정조에 쉽게 휩싸이게 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리하

여 무상한 인생에 대한 공감의 눈물을 함께 흘리고 있다.

이상으로 최치원의 시문을 통해 그의 의식 세계를 살펴보았다. 시

세계가 다양하지만 특히 유자 지식인으로서 현실에서 오는 시름과 고

뇌, 비판적인 내면의식 등을 표출한 작품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현실에서 오는 고뇌의 정서를 읊은 작품은 대부분의 경우 그의 재

당(在唐) 시절에 지어진 것들로서, 현실인식의 깊은 내면화를 통한 보

다 고양된 내면정서의 표출이라는 점에서는 한층 심오한 시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최치원은 남다른 포부와 각고의 노

력으로 당대의 우뚝한 문사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는 하였

으나, 그 자신 주변국의 한 시객으로서의 지역적, 정신적 소외감을 극

복하지 못했다. 따라서 세계인식 면에서의 치열성은 자연히 내면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의 작품으로 하여금 강한 서

정성을 가지게 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치원의 문집에는 당대의 말기적 현상에서 초래된 다양한 

형태의 병리적 현상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는 가난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의 모습을 사실적으

로 그려내는가 하면, 왜곡된 생산관계 속에서 결국 희생되고 마는 가

련한 백성들의 삶의 실상을 형상화함으로써 당대의 잘못된 사회의 단

면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최치원의 시세계가 보여주는 이러한 양상은 가장 이른 시기의 지식

인의 내면의식으로 읽을 수 있다. 선비의 사전적 정의가18)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 특히 유교이념을 구현하는 인격체 

또는 신분계층을 가리키는 유교 용어’이므로 바꾸어 말하면 유학적 지

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8737 
(검색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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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을 오늘날 의미로는19) ‘신분적 존재가 아

니라 인격의 모범이요, 시대사회의 양심으로서 인간의 도덕성을 개인 

내면에서나 사회질서 속에서 확립하는 원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할 때 최치원의 삶과 시세계에서 고뇌하는 모습은 곧 지식인의 고뇌, 

‘선비(士)’로서의 책무를 자각하였기에 나오는 태도라고 할 수 있지 않

을까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최치원은 가장 이른 시기의 유학적 지

식인, 곧 선비의 원류라고 보아도 크게 잘못이 없을 것이다.

Ⅳ. 결론

정읍은 사상사나 문학사로 보아서 특별한 지역이다. 특히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다. 풍류도가 그렇고, 동학사상이 그렇고 모두 발원지

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개화하였다. 노래나 가사문학도 그렇다. 다양한 

사물 현상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결합, 융합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

룩하는 것이 풍류도의 사유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 땅에 실현

된 구체적인 현실 공간이 곧 정읍이다. 그러한 점에서 정읍과 최치원

은 만나야 했고,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었다. 곧 ‘포함삼교 접화

군생’의 실천 지역이 정읍이다. 풍류는 한국적 사유와 실천 방식이자 

삶의 방식이다. 선비문화도 특정 사상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새롭게 넓게 해석하여 이러한 사유를 자기 시대 모순 해결에 구현하

는 인간문화로 확장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19) 같은 곳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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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oi Chi-won, the Originator of Jeongeup 
Museongseowon and Scholar Culture

An Young-hoon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yung Hee University

Jeongeup, Jeollabuk-do, is an area that requires attention from 
those who study the history of Korean thought. In addition, 
Jeongeup is an area wherein many works were recorded for the 
first time in literary history. This is the case with Jeongeupsa as 
a style of Baekje songs and the lyrics of the noble families of the 
Joseon Dynasty, Sangchungok. Jeongeup is likewise the location 
where Choi Chi-won (857~?) was selected to serve as a local 
taesu (viceroy) and where a unique tradition of music and style 
were passed down.

In this paper, the relationship between Choi Chi-won’s rol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silent Confucian academy in Jeongeup 
and the emergence of scholar culture was examined. When Choi 
Chi-won left after his term in office, a birth shrine called 
Taesansa Temple was built to repay the selection of the villagers, 
and it became the source that led to the opening of the Confucian 
academy Museongseowon in the future. Jeongeup will be shown to 
be the location where Choi Chi-won realized his aspira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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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d his capabilities.
In particular, Choi Chi-won’s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mid-Joseon Dynasty by supporting the construction and securing 
the name of Museongseowon. That is why Choi Chi-won was able 
to be revived as a symbolic figure in the region.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shape of Choi Chi-won was more 
sedentary- in the form of a Confucian scholar- and Confucian 
scholars emphasized the transfer of portraits at Museongseowon. 
Through the poetry written by Choi Chi-won, readers can learn 
about the worries and perceptions of scholars during those times.

Although his value in the field of poetry is diverse, he can 
especially be recognized as a Confucian intellectual. In a large 
number of his works, he expresses his anxiety, agony, and critical 
inner consciousness all of which came from his encounter with the 
realities of his time. In fact, Choi Chi-won showed his qualities 
as a prominent literary figure of his time who had extraordinary 
aspirations and an admirable work ethic. However, he failed to 
overcome his regional and mental alienation as a poet in 
neighboring countries. Therefore, he internalized a sort of 
fierceness in terms of his perception of the world. However, it 
seems that it was rather a factor that made his work exhibit a 
strong lyrical style.

In addition, Choi Chi-won’s collection of writings includes a 
number of works that strongly criticized various forms of 
pathological phenomena caused by terminal phenomena of the time. 
He also highlighted the wrong in society by realistically depicting 
the lives poor and needy people and their eventual sacrifice via 
distorted relationships. This can be read encapsulating the ag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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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tellectuals of that time.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a ‘Confucian scholar’ is “a Confucian 

term referring to a person or class that embodies Confucian 
ideology,” and in its contemporary meaning it suggests “ …an 
example of a personality, but not an identity, and the conscience 
of one’s time period as a source of human morality inwardly and 
social order outwardly.” In this respect, it could even be said that 
Choi Chi-won could be considered the originator of scholar 
culture.

Keywords: Jeongeup, Museongseowon, Scholar culture, Origin, Choi 
Chi-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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